
시끼보(Shikibo)의 유니폼과  

- 원사ㆍ제직ㆍ가공으로 새로운 특징개발 

시끼보는 유니폼을 중점 분야의 하나로 결정하였다. 워킹 웨어(working 

wear)와 백의(白衣)용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소재부(衣料素材部) 유니폼과

(uniform課)는 2006년도 업적이 증수(增收)로 추정되며 2007년도에는 10% 증

(增)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끼보 고오난(江南)’이나 인도네시아의 자(子)회사인 멜텍스를 활용하여 

원사나 제직 가공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특징을 만들어 낼 방침이다. 

워킹 웨어에서는 원사나 제직에서 새 특성을 만들어낸 소재군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증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제꾸라(校倉)’ 직물구조, 점접

촉(点接觸)의 이중직, 경ㆍ위(經 緯ㆍ )에서 혼율(混率)을 바꾸는 이혼율소재(異

混率素材) 등이 호조를 보여 유니폼 사업을 견인하였다. 또한 식품관계 등의 

백의에서는 기능가공 소재가 호조를 보였다. 

그런데 이익은, 원료가격이나 에너지 코스트가 오르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엔저 등의 영향을 받아, 감익(減益)이 될 전망이다. 2007

년에 들어서서 약 7% 정도까지 판매값을 무난히 올릴 수 있었는데, 제조 코

스트가 오른 만큼을 전부 전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도 계속 

값을 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다. 

워킹 웨어에서는 멜텍스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원사에서는 약 70%

를 차지하고 있다. 멜텍스는 앞으로 P/C 혼방을 특화(特化)하려 하고 있으며, 



유니폼과에서도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다. 정번(定番)인 P/C(65%/35%) 뿐만 

아니라 차별화 원면을 사용한 면고율혼(綿高率混)을 포함하여 원사나 제직에

서의 차별화를 기본으로 신상품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실에서는 특히 잔털

이 적은 특수방적법(特殊紡績法) ‘CMY’를 활용할 것이다. 

CMY는 이제까지 73수 합사, 92수 합사의 세(細)번수가 중심이었는데, 새로 

54수 합사의 중(中)번수를 시방(試紡)하였다. 이 원료로 직물을 짜면 깨끗한 

소재감(素材感)이 만들어진다. 

또한 면방적만의 특징을 살린 춘하절용 소재를 특히 중요시하여, 연간(年

間)을 통하여 춘하절 소재를 제안할 것이다. 2007년에는 시즌오프(season off; 

비수기)가 되는 4~9월에도 춘하절용을 분산시켜 생산 가공함으로써 QR(quick 

response)을 높일 생각이다. 

이 외에 의료소재부로서 니트와 직물이 같은 부에 속해 있는 이점을 살려 

서비스용 등으로 직물담당자와 니트담당자와의 공동제안도 개시할 것이다. ♣ 


